
주유소 95% 주유량 속여…
243곳 중 95%가 정량 미달 … 법적 허용치는 충족

전국 대부분의 주유소가 정량에 미달하는 양의 기름을 넣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석유관리원은 10월 12-30일 전국 주유소의 2%인 243곳을 골라 정량판매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,

95%가 정량보다 모자라게 석유제품을 주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석유관리원은 주유량의 오차 평균이 20ℓ 기준으로 -56.2㎖에 그쳐 대부분은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

어나지 않았지만, 2개 주유소는 법적 허용치에 크게 모자라는 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.

석유관리원은 적발된 주유소 2곳에 사업정지,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

다.

법정계량기를 사용할 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오차(사용공차) 범위는 주유량의 ±0.75%이기 때문에 20ℓ를

주유하면 최대 ±150㎖의 오차가 허용된다.

이천호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“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”고

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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